
Your tenderness melting my bitterness 

- 윤재웅 

“Adversity is hard on a man but for one who can stand prosperity, there are a hundred that 
will stand adversity.”   - Francis Bacon 

역경을 다루는 이가 백이라면 번영을 다루는 이는 한 명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한 Francis 

Bacon 에 따르면 번영이 더 중한 시험이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욥은 번영의 중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다.  

번영의 중한 시험을 견딘 그가 역경을 다룰 것이란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그가 역경의 경한 시험을 통과한 후 번영의 중한 시험을 맞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잠언의 기자는 이리 기도했다.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라고. 

욥의 고난을 보면 그가 얻은 번영이 부럽지 않다.  

하지만 그가 얻는 성숙을 보면 그가 만난 하나님이 보인다.  

욥이 부러운 건 그의 부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그가 만난 하나님이다. 

내가 감격에 겨운 날은 삶의 성공이나 성취 때문이 아니었다.  

성공이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끌어내지 않았다.  

성취가 그를 더 사랑하게 하지 못했다.  

성공의 순간은 세상의 조명이 평소보다 10 도 밝아진 듯 하나  

그 여운은 오래 남지 않는다.  

결핍과 지난날의 고난이 오히려 내 삶에 감사를 기억하게 한다. 



 

 

뱉어내고 싶고, 저주스럽다 여겼던 내 삶의 bitterness 를  

그의 tenderness 로 녹여주신 것,  

숨고 싶었고 잊고 싶었던 나의 ugliness 를  

그의 loveliness 로 모두 바꿔 주신 것.  

고난을 통과하여 결국 그를 만났던 그 괴로운 시절의 감격은  

시대를 견뎌내고 오늘도 되살아난다.  

 

찬양을 불렀다. 첫 마디에 눈물이 흘렀다.  

고난의 자리, 고난의 시간에  

나와 함께 견뎌 주신 그가 기억난 까닭이다. 

 

O Lord Your Tenderness, 

Melting all my bitterness,  

O Lord, I receive Your love. 

O Lord, Your loveliness, 

Changing all my ugliness,  

O Lord, I receive Your love.  

O Lord, I receive Your love,  

O Lord, I receive Your love. 

 

... 


